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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본 연구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큰글자책 보급 지원 사업에 보조 사업자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도서관협회가 제작 및 보급하고 있는 큰글자책의 현황과 서지적 특성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2009년부터 2022년까지의 제작도서 목록을 분석한 결과 평균 종수는 20.5권이고 

책수는 21.7권이었다. 선정된 도서의 주제 분야는 ‘문학(39.5%)’이 가장 많았고, 번역서의 비중은 19.9%였으며, 

가장 많은 책이 선정된 저자는 총 6권의 법륜 스님이었다. 또한 큰글자책이 보급된 공공도서관은 매년 평균 

454곳이었는데, 향후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되면서 더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측면, 선정의 측면, 제작을 위한 측면, 안내의 측면에서 각각 적정 방안을 모색해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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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and bibliographic 

characteristics of large-print books produced and distributed by the Korea Library Association, 

which participates as an auxiliary operator in the support of the large-print books distribution 

project promot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list of production books from 2009 to 2022, the average type was 20.5 books and the number 

of books was 21.7. The subject field of the selected books was ‘literature (39.5%)’, the proportion 

of translated books was 19.9%, and the author of the most books was a Beopryun monk with 

a total of six books. In addition, an average annual number of public libraries where large-print 

books were distributed was 454, and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appropriate measures were 

sought and proposed in terms of policy, selection, production, and guidance so that the project 

could continue stably and achieve higher result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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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공공성(publicness)이란 공공 영역 혹은 공공 공간의 규범적 특성으로써, 가치의 다수성과 공통성, 

그리고 공개성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여 공공적 가치를 해석하고 정의하는 정치․사회․문화적 의미

를 포함하는 규범적 의미이며, 단순히 사회의 집단적인 성격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현대 시민사회

에서 형성된 자율적인 공간을 가리키는 말로서의 의미가 크다(서수미, 2013, 10). 현대적 공공성의 

개념은 크게 공적, 공익, 공정, 공론의 네 가지 측면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염철호, 조준배, 심영미, 

2008, 20-22), 정치적으로는 공정성, 경제적으로는 공익성, 문화적으로는 공론성을 가진다고 해석하

며, 정보의 공개, 자유로운 접근, 자유로운 표현과 소통, 권위나 음모가 아닌 자율적이고 공개적인 

참여와 토론을 통한 지식․담론 생산과 소통의 장이라고 표현한다(하석현, 2014, 17). 이는 곧 사람들

의 집단이 갖는 수동적 특성이 아니라 공공성을 지닌 공간에서 그 공간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이 

합리성에 근거하여 받아들이는 만족도로 치환할 수 있음을 뜻하며(김기영, 2013, 23), 현대적 공공성

의 개념인 문화적 측면의 ‘공론’과도 의미적으로 일맥상통한다(김연희, 2017, 19).

공공도서관은 공중의 정보이용․독서활동․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 또는 

법인(｢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단체 및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도

서관법, 2020)이기 때문에, 작은도서관, 장애인도서관, 병원도서관, 병영도서관, 교도소도서관, 어

린이도서관을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은 캘리포니아 맨해튼 비치 공공도서관 

계단 벽에 적혀 있는 문구처럼, 모든 사람들이 읽고, 쓰고, 배우고, 만나고, 듣고, 발견하고, 탐험하고, 

운동하고, 놀고, 관찰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그리고 창작하고, 만들고, 경험하고, 묻고, 토론하고, 

검색하고, 찾고, 쉴 수(도서관여행자, 2022, 85) 있는 곳이어야 한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이 공공성

을 바탕으로 설립 및 운영이 된다고 해도,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정보취약계층들은 항상 있게 

마련이다. 그 가운데 고령자나 저시력자는 독서를 하기에 부족한 시력 때문에 특히 자료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다.

정부는 2002년 고령층들을 독서 소외인으로 정의하고, 그들에게 적합한 대체자료로 음성도서와 

큰글자책을 제시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만 음성도서를 제작하고 서비스하는 것을 허용했던 

저작권법을 2003년에 대통령령으로 개정해 독서 소외인까지 그 서비스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그 결과 2007년 독서문화진흥법 제2조 3항에서 독서소외인을 ‘시각 장애, 노령화 등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문화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독서 자료의 이용이 

어려운 자’로 정의하고, 2008년도에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발표한 도서관발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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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에 고령층을 위한 공공도서관에서의 큰글자책 제공을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한국도서관협회를 통해 큰글자책 지원 보급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박찬

수, 2021, 32-33). 

큰글자책 지원 보급 사업은 2009년부터 2022년까지 14년 동안 운영이 되었는데, 관련 연구는 

아직 한 건도 발표된 것이 없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도서관협회가 제작 및 보급하고 있는 큰글자

책의 현황과 서지적 특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큰글자책 선정 및 제작과 보급을 위한 

방안을 제언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문제 및 방법

본 연구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큰글자책 보급 지원 사업에 보조 사업자로 참여

하고 있는 한국도서관협회가 제작 및 보급하고 있는 큰글자책의 현황과 서지적 특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큰글자책 선정 및 제작과 보급을 위한 방안을 제언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이론적 측면에서 큰글자책과 서지적 특성의 개념을 살펴보고 선행연구 결과들을 정리면서 

분석을 위한 요소를 도출하였다.

둘째, 한국도서관협회에서 발표한 2009년부터 2022년까지의 큰글자책 제작도서 목록과 큰글자

책 배포 도서관 목록을 바탕으로, 제작 및 보급 현황과 서지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셋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큰글자책 선정 및 제작과 보급을 위한 방안을 제언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큰글자책

큰글자책은 영어로는 Large Print Book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확대문자도서, 큰활자도서 등으로 

알려져 왔다. 본문 내용의 글자 크기에 대해서 육근해(2009)는 큰글자책은 최소한 18포인트 이상

으로서 돋보기를 사용하거나 확대기를 사용하는 이들에게 아주 유용한 도서라고 했고, 장혜란

(2015)은 일반 책은 활자가 10-11포인트로 인쇄되는 반면에 큰글자책은 16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인쇄된다고 하였으며, Kavanash와 Skold(2005)가 정리한 IFLA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활자 크기를 16포인트 이상으로 권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상의 내용을 종합

하면 큰글자책은 활자가 16포인트 이상으로 인쇄가 된 책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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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큰글자책이 시각장애인 중 일부 시력을 갖고 있는 저시력, 약시라고 하는 이들을 

위한 특수 자료로만 인식되어져 왔다. 그러나 이미 대부분의 선진국은 큰글자책이 저시력인을 위한 

것뿐 아니라 노인을 위한 대체자료로 활용되고 있다(육근해, 2009, 175). 

Hamilton(2022)은 큰글자책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룹으로 ‘시각장애인(노인과 저시력자 

포함)’, ‘난독증이 있는 사람’, ‘피곤한 사람들’, ‘버스나 기차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사람’, ‘참을성

이 없는 사람’을 꼽았다. 이 가운데 ‘피곤한 사람들’ 중에는 책 읽는 것을 좋아할 수 있기 때문에 

글꼴 크기가 커서 눈의 피로도를 줄여주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고, ‘버스나 기차에서 오랜 시간

을 보내는 사람’들에게도 큰 서체의 책을 주면 움직임 속에서도 책을 더 잘 읽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참을성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큰 글꼴로 인해 페이지 당 단어가 적기 때문에 빠른 

진행감과 발전감을 느낄 수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우리나라의 큰글자책 출판은 2000년대 초에 실버북 분야가 잠깐 화두로 떠오르면서 일부 출판사

들이 글자를 키우고 행간을 넓히는 몇 가지 시도가 있었다. 2001년에는 평민사 ‘실버문고’ 시리즈, 

웅진닷컴, 나무생각 등에서 출판이 되었고, 2002년에는 세종서적과 민음사에서도 출판이 되었으나 

대체로 판매가 부진하였다(박선주, 2004).

우리나라에서 큰글자책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말에 이르러서다. 2008년

에 도서출판 점자에서 큰글자도서 14종을 제작하였으며 2010년에는 세계한국문학전집 50권이 

큰글자로 발행되었다(큰글편집위원회, 2010). 또한 2009년에는 민음사가 ‘책 좀 같이봅시다’ 캠페

인을 시작하여 자사 도서 중 11종을 큰글자로 만들었다. 2012년에 살림출판사는 대표 브랜드인 

살림지식총서 중 선호도가 높은 도서를 엄선하여 문고판 최초로 ‘큰글자 살림지식총서’ 50종을 

15포인트로 제작하였다. 2014년 커뮤니케이션북스사에서는 기존 출판물의 활자를 17포인트로 하

고, A4 크기의 판형으로 확대하여 4개 브랜드를 통해 큰글자 도서를 대대적으로 생산하였는데, 

‘커뮤니케이션북스’ 1,100종, ‘지식공작소’ 41종, ‘지식을 만드는 지식’ 400종, ‘학이시습’ 14종 등을 

출판하였다(장혜란, 2015, 346). 

이어서 출판사 김영사는 2019년부터 큰글자책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분야별 도서 중 베스

트셀러 위주로 선별해 반기별로 10종씩 출간하는 중이다. 또한 출판사 다산북스는 큰글자책 제

작․유통을 담당하는 ‘리더스원’ 시니어 플랫폼 브랜드를 만들었다. 교보문고에 따르면 2019년 

576종이었던 큰글자책 종수는 2020년 1,042종, 2021년 1,410종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또한 

2020년 큰글자책 판매량은 2019년보다 28.5% 증가했다고 한다. 하지만 출판 시장에서 큰글자책의 

영향력은 미미하다. 수익성이 낮아 출간하기 꺼리는 출판사가 많기 때문이다. 다만 고령화로 인해 

큰글자책 시장에 관심을 보이는 출판사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아시아경제, 2022). 

국내 큰글자책 제작 및 보급 현황은 2020년 6월부터 어르신과 시력이 좋지 않은 분들의 책 

읽기를 돕고 출판 콘텐츠의 다양한 활용을 위하여 큰글자책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출판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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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제작 공급 큰글자책 도서목록’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확인 결과 한국출판

협동조합에서는 2022년 6월 기준 50여 개 출판사와 제휴하여 700여 종의 큰 글자책을 제작하여 

보급함으로써 어르신과 저시력자들의 독서 기회를 증진시키고, 출판사들에게는 기존의 출판 콘텐

츠를 이용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있었다. 다음의 <표 1>은 2023년 3월 

기준 한국출판협동조합에서 제작 및 공급한 큰글자책 목록을 바탕으로 연도별 주제별 종수를 

정리한 것이다.

연도 총류 철학 종교 사회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예술 언어 문학 역사 합계

2020 7 29 11 32 11 26 7 3 48 25 199

2021 4 90 17 84 3 51 8 2 65 49 373

2022 1 55 1 39 1 4 2 0 24 25 152

2023 0 5 0 9 2 2 1 0 10 14 43

합계 12 179 29 164 17 83 18 5 144 113 767

평균 1.6 23.4 3.8 21.4 2.2 11 2.4 0.7 18.8 14.7 191.75

<표 1> 한국출판협동조합 연도별 주제별 큰글자책 제작 종수

2. 서지적 특성

서지는 책이나 문서의 형식이나 체제, 성립, 전래 등에 관한 사실 또는 그것을 기술한 것, 어떤 

인물이나 제목 등에 관한 문헌 목록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료(문헌)에 관한’ 또는 ‘자료(문헌)의’

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 더불어 서지사항은 ‘자료에 관한 사항’, 서지요소는 ‘자료의 

요소’, 서지정보는 ‘자료에 관한 정보’, 서지기술은 ‘자료에 관한 기술’, 서지적 관계는 ‘자료 간의 

관계’, 서지적 내력은 ‘자료의 내력’으로 뜻을 풀이할 수 있다(전창호, 2021). 

문헌정보학용어사전에 따르면 ‘서지학’은 책을 대상으로 문자를 수단으로 표현한 본문과 그 본

문이 나타내는 지적 소산의 내용, 그리고 그것을 담고 있는 물리적 형태를 조사, 분석, 비평, 연구

하여 기술하는 학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서지정보’는 기술의 대상인 자료가 지닌 물리적 

사항으로 여기에는 저자, 판사항, 발행지, 발행처, 발행년, 기타 형태사항(크기나 삽화, 딸림자료 등), 

총서, 표준번호, 가격 등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이어서 ‘서지기술’은 저작물이나 음악, 악곡 등에 

대한 기술로 저자, 편자, 역자, 삽화가 등 저작물 소개에 공헌한 자, 표제, 판사항, 발행일, 발행지와 

발행사 등에 대한 상세 항목이 기술되며, 일반적으로 목록기술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서지적 특징은 자료의 본문, 그것을 담고 있는 물리적 사항, 표제, 저자 등 목록

기술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여러 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표제, 저자, 판사항, 발행지, 발행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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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 기타 형태사항, 총서, 표준번호, 가격 등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을 알 수 있다(이윤석, 2020, 7). 

서지사항은 도서를 선정하여 추천 도서 목록을 발행하는 기관들도 제공하고 있다. 다음의 <표 2>는 

청소년 추천 도서 목록을 선정하는 기관들이 제공하는 서지사항에 대해 이윤석(2020)이 정리한 

내용이다.

기관명 서지사항 개수

과학창의재단 부문, 도서명, 출판사, 저자, 역자 5

대한출판문화협회 부문, 도서명, 출판사, 저자, 역자 5

문화체육관광부 분야, 도서명, 출판사, 저자, 역자 5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책제목, 지은이, 역자, 발행연도, 주제 구분 6

한우리 도서명, 저자, 역자, 출판사, 대상, 소개 글 6

책따세 제목, 저자, 역자, 출판년도, 분야, 출판사, 수준, 페이지 수 8

행복한아침독서 도서명, 출판사, 저자, 역자, 가격, 대상, 분야, 출간일, ISBN 9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분야, 도서명, 저자, 역자, 출판사, 발행일, 대상, 가격, ISBN, 페이지 10

어린이도서연구회
책이름, 지은이, 옮긴이, 출판사, 출판년도, 쪽수, 가격, 대상 연령, 주제, 

시리즈, ISBN
11

<표 2> 청소년 추천 도서 선정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지사항

<표 2>에 정리한 내용을 살펴보면, ‘서명’, ‘저자’, ‘역자’, ‘출판사’에 대한 서지사항은 9개 기관 

전체가 제공하고 있고, ‘주제 구분(부문, 분야)’은 8개 기관이, ‘출판년도(발행연도, 출판일)’와 

‘대상(수준)’은 5개 기관, ‘쪽수(페이지)’, ‘가격’, ‘ISBN’은 3개 기관, ‘시리즈’와 ‘소개 글’은 1개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었다.

한국출판협동조합에서는 큰글자책 제작 절차 및 방식으로 ‘대중화를 위한 본문 용지 및 표지 

용지의 통일’, ‘판형 크기의 최적화 사양 구축’, ‘무게를 가볍게 하여 휴대를 간편하게’, ‘제작처 

지정 일괄 제작을 통한 원가 절감, 납기 준수, 퀄리티 보장 등’에 대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큰글자책은 일반도서와 내용은 같지만 글자 크기가 커지면서 쪽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주 대상 독자층이 고령자와 저시력자이기 때문에 글자가 선명하게 인쇄될 수 있는 용지이면서 

휴대에도 부담이 없는 가벼운 용지여야 한다. 그러므로 일반도서와는 다른 서지사항으로 ‘용지’, 

‘판형’, ‘무게’에 관한 사항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미국시각장애인협의회(American Council of the Blind)에서는 큰글자책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글꼴 크기(font size)’, ‘글꼴 스타일(font style)’, ‘행 간격(line spacing)’, ‘대비(contrast)’

에 대한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며, Hamilton(2022)은 미국시각장애인협의회와 

영국왕립시각장애인협회(Royal National Institute for the Blind), 미국시각장애인재단(American 

Foundation for the Blind) 등에서 제시한 큰글자책 제작에 필요한 항목을 종합하여 ‘18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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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의 글꼴 사용’, ‘산세리프(sans serif) 글꼴 사용’, ‘라인 높이는 1.5 이상으로 유지’, ‘문단 들여

쓰기 대신 공백 사용’, ‘불규칙한 오른쪽 텍스트 사용(use ragged right text)’, ‘제목과 머리말은 

더 큰 글꼴이어야 하며 왼쪽 정렬’, ‘글머리 기호(bulleted items)는 이중 간격’, ‘검은색 텍스

트만 사용’, ‘텍스트를 강조하려면 기울임꼴 대신 굵게 표시’, ‘더 큰 트림(trim) 크기 선택’과 같이 

총 10개의 항목을 제시했다.

이상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서지적 특성은 매우 다양하며, 큰글자책 제작을 위한 사항이 별도로 

제시되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의 서지적 특성 분석은 한국도서관협회에서 

발표한 2009년부터 2022년까지의 큰글자책 제작도서 목록을 바탕으로만 실시했기 때문에, 분석 

기준은 목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주제 구분(한국십진분류표 주류)’, ‘저자 구분(단독 및 공저 

여부/성별/단체/최다 선정 저자)’, ‘번역서 구분’, ‘출판사(제작 기관) 구분’으로만 한정하고자 한다.

3. 선행연구

문화체육관광부가 보급 지원 사업을 꾸준히 지속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큰글자책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 관련 연구는 활발하지 않다. 또한 서지학 분야의 

연구는 많으나 도서의 서지적 특성을 분석한 연구도 많지 않다. 따라서 분야와 발표연도를 망라해 

큰글자책과 서지적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였다.

육근해(2009)는 ‘노인용 큰글자도서 개발을 위한 적정문자 연구’에서, 노인용 큰글자도서 개발을 

위한 적정문자를 밝히고자 80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사연구 하였는데, 그 결과 노인들이 선호

하는 문자의 종류는 고딕체였고 선호하는 문자의 크기는 18포인트였으며, 행간은 130%를 선호한

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장혜란(2015)은 ‘노안 독자를 위한 큰글자도서 이용가능성 연구’를 통해, 노인의 독서를 용이하게 

만드는 한글 큰글자도서의 출판과 수집 및 이용가능성을 조사하였다. 특히 큰글자도서의 출판과 

유통에 대하여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서지리스트와 교보문고의 재고 리스트를 기초로 하고, 공

공도서관에서 접근 가능한 큰글자도서는 한국도서관협회가 보급한 큰글자도서 리스트와 기존의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현황조사 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이용 가능한 큰글자도서의 유형, 종수와 

권수, 출판연도, 주제, 중복성 등을 분석하였다. 

박찬수(2021)는 ‘큰글자책 출판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소고’를 통해, 큰글자책의 특성은 무엇이며, 

역사적 배경은 어떠했는지 살펴보고, 국내 큰글자책 출판 현황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

봄으로써 향후 큰글자책 출판의 지속가능성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독서는 고령층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측면에서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며 다른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등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활동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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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글자책의 부수, 종수, 지원처 등의 증가 등 큰글자책을 하나의 콘텐츠로 인식하고 직접 출판을 

확대하는 문화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제언하였다.

김시내(2004)는 ‘권장도서의 선정 현황과 특성 분석: 유아도서를 중심으로’ 연구를 통해, 우리

나라를 중심으로 권장도서 목록의 선정 현황과 유아용 도서의 서지적 특성을 조사․분석하였다. 

그 결과 권장도서목록은 연령별, 문학 장르별, 분야별로 주로 구성되어 있었고, 2- 4 문장의 이야기 

요약과 비평 또는 리뷰 등 간략한 의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윤석(2020)은 청소년 추천도서 선정 기관의 특징과 추천도서의 서지적 특징을 분석하여, 청

소년을 비롯한 목록 이용자들이 목적에 따라 선정 기관을 선택하여 효율적으로 추천도서목록을 

이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청소년 추천도서의 선정과 서지적 특징’ 연구를 실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추천도서들을 대상으로 주제 분야, 저자관련사항, 표제관련사항, 이미지 유형, 가격, 독자

기호 등의 변인을 추출하고, 이들을 기술통계분석, 교차분석, 일원배치분산분석 등을 통해 서지적 

특징을 분석한 결과, 주제 분야와 저자 국적, 독자기호가 선정기관과 유의미한 연관이 있음을 밝혔다. 

또한 표제사항에서는 ‘표제 글자수, 표제 글꼴, 표제 크기’에서, 저자사항에서는 주제 분야와 연관이 

있다는 결과도 도출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과 본 연구의 공통점은 큰글자책을 대상으로 했거나 기준을 수립한 뒤 서지적 

특성을 분석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큰글자책의 글자 크기나 출판의 측면이 아닌 제작과 

보급 현황을 파악 및 분석했다는 점에서의 차이가 있다.

Ⅲ. 큰글자책의 현황과 서지적 특성 분석

1. 큰글자책의 제작 현황

큰글자책 보급 지원 사업은 큰글자책 제작과 보급, 큰글자책 활용 프로그램 시범 사업 운영, 

큰글자책에 관한 세미나 개최, 큰글자책 홍보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큰글자책을 중심으로 

도서관-출판계-독서계 협력 강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첫 단계는 제작 대상 도서를 선정하는 것인데, 한국도

서관협회에서는 이동도서관 및 노인 전문 열람실 등을 운영하며 노인(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서비스를 하는 도서관들에게, 최근 1년 동안의 대출도서 중 상위 20종의 목록(도서명, 

저자명, 출판사명, ISBN 등 포함) 제출을 협조 요청함으로써 후보 도서를 선정했다. 

이어서 후보 도서가 선정되면 도서관 정보나루 대출량(40%)과 대형서점 3개사의 판매 순위

(60%)를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뒤 순위를 매겨, 총점, 도서명, 저자 정보, 출판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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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KDC), 발행연도, 도서 정가, ISBN, 권에 대한 정보를 담아 정리한 뒤, 그 결과를 심사 위원

들에게 발송하여 1차 심사가 개별적으로 진행되도록 한다. 1차 심사에서 큰글자책으로 제작되었

으면 하는 도서가 위원별로 각 50권씩 선정이 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2차 심사가 진행된다. 

2차 심사는 1차에서 가장 많이 선정된 책을 우선적으로 뽑고, 그 외 종수는 저자 및 출판사의 

중복 여부, 주제 구성 비율, 출간년도 등을 고려해 최종 제작도서가 결정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선정된 일반도서는 16포인트 크기의 큰글자책으로 최종 제작이 된다. 다음의 <표 3>은 2009년

부터 2022년까지 제작된 큰글자책의 종수 및 책수 현황이다.

연도 제작 종수 제작 책수

2009 20 22

2010 15 16

2011 21 22

2012 22 22

2013 22 23

2014 22 24

2015 21 22

2016 14 15

2017 23 24

2018 21 22

2019 14 14

2020 27 27

2021 24 24

2022 24 24

합계 290 301

평균 20.7 21.5

<표 3> 연도별 큰글자책 제작 현황

<표 3>에 정리한 내용을 살펴보면,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제작된 큰글자책은 총 290종 301권

이었다. 따라서 이를 다시 총 사업 기간인 14년으로 나누면 연평균 종수는 20.7권이고 책수는 

21.5권이다. 또한 큰글자책 제작 종수 및 책수가 가장 많았던 해는 2020년이고, 반대로 가장 적었

던 해는 2019년이었다. 결과적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제작된 큰글자책의 책수는 누적되고 있지만, 

평균 제작 종수 및 책수가 20권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양적인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2. 큰글자책의 보급 현황

한국도서관협회에서는 제작한 큰글자책을 보급할 때에도 큰글자책을 관리 및 활용할 의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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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도서관들의 신청을 7월 중에 우선 받고, 그 수가 많을 경우 노인 인구가 많은 도서관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최종 배포는 8월 중에 시작된다. 다음의 <표 4>는 2009년부터 2022년까지 

각 연도별로 큰글자책을 보급 받은 도서관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연도 배포 도서관 수

2009 80

2010 82

2011 150

2012 126

2013 222

2014 251

2015 156

2016 560

2017 700

2018 1,058

2019 1,006

2020 659

2021 705

2022 600

합계(개) 6,355

평균(개) 453.9

<표 4> 연도별 큰글자책 배포 도서관 현황

<표 4>에 정리한 바와 같이 2009년부터 2022년까지 14년 동안 큰글자책이 배포된 도서관은 

총 6,355곳으로, 한 해 평균 약 454곳의 도서관에 큰글자책이 보급되고 있었다. 그러나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에서 확인한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이 7,740개관(작은도서관 6,448개관, 

장애인도서관 32개관, 교정시설도서관 52개관 포함)인 것을 감안하면, 큰글자책이 배포된 한 해 

평균 도서관 수는 전체의 5.9%에 불과한 실정이다. 

3. 큰글자책의 서지적 특성

한국도서관협회에서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제작 및 보급한 큰글자책의 서지적 특성은 ‘주제’, 

‘저자’, ‘번역서’, ‘출판사(제작 기관)’에 대한 사항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가. 주제 분야

우리나라에서 설립 및 운영되고 있는 공공도서관들 대부분은 도서를 주제별로 분류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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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인 한국십진분류표(KDC)의 체계를 따르고 있다. 따라서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제작 보급된 

큰글자책의 주제 분야 현황도 한국십진분류표(KDC)에 의거해 분석했으며, 각 도서의 주제는 국립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자료 검색 후 청구기호에 포함되어 있는 분류 번호를 확인했다. 다음의 

<표 5>는 2009년부터 2022년까지 각 연도별로 선정된 큰글자책의 주제 분야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주제

연도
총류 철학 종교

사회

과학

순수

과학

기술

과학
예술 어학 문학 역사

합계

(권)

2009 1 2 0 3 1 6 0 0 5 4 22

2010 0 4 0 0 1 0 0 0 8 3 16

2011 1 4 1 1 1 4 0 0 8 2 22

2012 1 5 2 1 0 5 0 0 4 4 22

2013 0 4 1 5 0 6 1 0 3 3 23

2014 0 3 2 0 0 5 0 0 12 2 24

2015 2 3 1 1 0 0 1 0 14 0 22

2016 0 2 0 0 0 1 0 0 10 2 15

2017 1 3 0 3 0 4 0 0 13 0 24

2018 0 5 0 4 0 1 0 0 12 0 22

2019 1 5 0 1 0 1 1 0 5 0 14

2020 0 3 0 7 1 3 1 1 9 2 27

2021 1 3 0 9 0 1 0 0 7 3 24

2022 0 7 0 7 0 0 0 0 9 1 24

합계(권) 8 53 7 42 4 37 4 1 119 26 301

평균(권) 0.57 3.78 0.5 3 0.28 2.64 0.28 0.07 8.5 1.85 21.5

<표 5> 연도별 큰글자책 주제 분야 선정 현황

<표 5>에 정리한 바와 같이 2009년부터 2022년까지 14년 동안 제작 및 보급된 큰글자책은 총 

301권이다. 이를 주제 분야별로 나누면 총류는 8권(2.7%), 철학은 53권(17.6%), 종교는 7권

(2.3%), 사회과학은 42권(14%), 순수과학은 4권(1.3%), 기술과학은 37권(12.3%), 예술은 4권

(1.3%), 언어는 1권(0.3%), 문학은 119권(39.5%), 역사는 26권(8.7%)이다. 이상의 결과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큰글자책 제작 보급 사업에서도 가장 많이 선정된 분야는 ‘문학’이었다. ‘문학’은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납본 자료를 근거로 정리해서 매년 발표하는 출판통계에서 가장 많이 출간

되는 분야이다. 또한 공공도서관에서는 이용자들에게 가장 많이 대출되는 분야이기도 하다. 따라

서 큰글자책으로의 제작 및 보급을 위한 주제 부분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뒤를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분야는 ‘철학’인데, 그 이유는 ‘논어’나 ‘장자’와 같은 동양고전과 ‘윤리학, 

도덕철학’으로 분류가 된 법륜스님의 책 등이 다수 선정되었기 때문이다. 이어서 세 번째로 ‘사회

과학’ 분야가 많은 이유는 ‘노마드랜드’나 ‘메타버스’, ‘코로나 이후의 세계’와 같이 현 시대 상황을 

반영한 책과 ‘미래의 부’나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TOP 77’과 같은 경제 관련 책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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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선정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네 번째로 많은 ‘기술과학’ 분야는 노인들의 최대 관심사 가운데 

하나인 ‘건강’ 관련 책들이 다수 선정되었기 때문이다. 

이상의 결과를 <표 1>을 통해 제시한 한국출판협동조합의 연도별 주제별 큰글자책 제작 종수와 

비교하면, 공통점으로는 상위 세 개의 주제 분야가 ‘철학’, ‘사회과학’, ‘문학’으로 같다. 그러나 선정된 

종수가 한국도서관협회는 ‘문학’, ‘철학’, ‘사회과학’의 순인데, 한국출판협동조합은 ‘철학’, ‘사회과학’, 

‘문학’의 순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이와 같은 차이는 평균에서 더욱 크게 발생하는데, 한국도서관

협회는 ‘문학’이 8.5권, ‘철학’이 3.78권, ‘사회과학’이 3권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문학’이 두 번째 비중인 ‘철학’의 2.2배, 세 번째 비중인 ‘사회과학’의 2.8배에 달한다. 그러나 한국

출판협동조합은 ‘철학’이 23.4권, ‘사회과학’이 21.4권, 문학이 ‘18.8’권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는 ‘철학’이 두 번째 비중인 ‘사회과학’의 1.1배, 세 번째 비중인 ‘문학’의 1.2배로 차이가 

크지 않다. 

나. 저자 구분

한 권의 책은 글, 그림, 옮김, 감수 등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는 저자들에 의해 집필된다. 그들은 

때로 단독으로 혹은 공동으로 집필 작업을 하는데, 저자 구분 사항에서는 ‘단독 및 공저 여부’, 

‘남․여 비율 구분’, ‘최다 선정 저자’에 대한 측면을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했다.

다음의 <표 6>은 2009년부터 2022년까지 14년 동안 제작 및 보급된 큰글자책의 저자사항 중에서 

단독 및 공저 여부에 대해 분석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연도 단독 공저

2009 20 2

2010 16 0

2011 18 4

2012 18 4

2013 21 2

2014 21 3

2015 18 4

2016 15 0

2017 24 0

2018 22 0

2019 14 0

2020 25 2

2021 22 2

2022 23 1

합계(권) 277 24

평균(권) 19.8 1.7

<표 6> 단독 및 공저 여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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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에 정리한 바와 같이 2009년부터 2022년까지 14년 동안 제작 및 보급된 큰글자책의 저자

사항에서 단독 및 공저 여부를 분석한 결과, 단독 저서는 277권이었고 공동 저서는 24권이었다. 

따라서 이 결과를 통해 큰글자책 제작 및 보급을 위해 선정된 책은 대다수가 단독 저자에 의해 

집필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의 <표 7>은 단독 저자를 다시 남과 여로 구분 지어 분석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연도 단독 저자 남 여

2009 20 17 3

2010 16 15 1

2011 18 17 1

2012 18 15 3

2013 21 19 2

2014 21 19 2

2015 18 14 4

2016 15 11 4

2017 24 16 8

2018 22 19 3

2019 14 12 2

2020 25 23 2

2021 22 20 2

2022 23 15 8

합계(명) 277 232 45

평균(명) 19.8 83.8 16.2

<표 7> 남․여 저자 여부 분석

<표 7>에 정리한 바와 같이 2009년부터 2022년까지 14년 동안 제작 및 보급된 큰글자책의 저자

사항에서 남․여 저자의 비율을 분석한 결과, 전체 277명의 단독 저자 가운데 남성은 232명으로 

83.8%를, 여성은 45명으로 16.2%를 차지했다. 따라서 이 결과를 통해 큰글자책 제작 및 보급을 

위해 선정된 책의 단독 저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5배 이상 많은 비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가 도출된 점에 대한 분석을 위해 한국작가회의 및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된 문학 

분야 예술인의 현황을 전화로 확인했으나, 각각 2,300여명과 15,528명이 등록되어 있는 점 이외 

성별에 대한 통계는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어서 다음의 <표 8>은 큰글자책 제작 및 보급 선정 도서에 가장 많이 선정된 저자에 대해 

분석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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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책수 작가명 큰글자책 제목(선정 연도)

6권 법륜
스님의 주례사(2011), 엄마 수업(2012), 열혈청춘(2012), 인생수업(2014), (법륜 

스님의) 행복(2017), 지금 이대로 좋다(2021)

5권 박완서

친절한 복희씨(2009),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2011), 어른 노릇 사람 

노릇(2012), 노란 집(2014),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2014), 모래알만 한 진실이라

도(2022)

5권 류시화
사랑하라 한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2011),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2018), 인생 우화(2019),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2020), 마음챙김의 시(2022)

5권 김진명 신의 죽음(2015), 싸드(2015), 예언(2018), 글자전쟁(2021), 바이러스 X(2022)

4권 최인호
불새 1-2(2011), 천국에서 온 편지(2013), 꽃잎이 떨어져도 꽃은 지지 않네(2015), 

인생(2015)

4권 조정래 외면하는 벽(2013년), 정글만리 1-3(2014년)

3권 정호승
내가 사랑하는 사람(2011), 외로우니까 사람이다(2015), 내 인생에 용기가 되어준 

한 마디(2017)

3권 공지영 높고 푸른 사다리(2015), 딸에게 주는 레시피(2017), 먼 바다(2022)

3권 혜민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2015),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랑(2017), 고요할수

록 밝아지는 것들(2020)

3권 김애란 두근두근 내 인생 1-2(2017), 바깥은 여름(2019)

3권 유시민 어떻게 살 것인가(2018), 역사의 역사(2020), 나의 한국 현대사 1959-2020(2021)

<표 8> 최다 선정 저자 분석

<표 8>에 정리한 내용을 살펴보면 2009년부터 2022년까지 14년 동안 큰글자책의 제작 및 보급 

도서로 가장 많이 선정된 작가는 ‘법륜’이었다. 법륜의 책은 2011년에 선정된 ‘스님의 주례사’에서

부터 2012년 ‘엄마 수업’, 2012년 ‘열혈청춘’(공저), 2014년 ‘인생수업’, 2017년 ‘(법륜 스님의) 행

복’, 2021년 ‘지금 이대로 좋다’까지 총 6권이었다. 이어서 ‘박완서’, ‘류시화’, ‘김진명’ 작가의 작품

이 각각 5권씩 선정이 되었으며, 뒤를 이어 ‘최인호’ 및 ‘조정래’ 작가가 4권, ‘정호승’, ‘공지영’, 

‘혜민’, ‘김애란’, ‘유시민’ 작가의 작품이 각각 3권씩 선정되었다. 이 결과는 큰글자책 제작 및 보급

을 위한 도서에도 베스트셀러 도서를 많이 갖고 있으면서 오랜 기간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이 선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 번역서 여부

납본 자료를 바탕으로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정리한 출판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신간 발행 

종수는 64,657종이고 발행 부수는 79,948,185권이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번역도서 종수는 12,210종

으로 전체 발행 종수의 18.9%였다. 

다음의 <표 9>는 2009년부터 2022년까지 14년 동안 제작 및 보급된 큰글자책에 포함된 번역서 

현황을 연도별로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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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번역서 수(권)

2009 4

2010 1

2011 5

2012 3

2013 5

2014 3

2015 3

2016 5

2017 5

2018 7

2019 0

2020 6

2021 6

2022 7

합계 60

평균 4.3

<표 9> 연도별 큰글자책 번역서 현황

<표 9>에 정리한 바와 같이 2009년부터 2022년까지 14년 동안 제작 및 보급된 큰글자책 가운데 

번역서는 총 60권으로, 이는 전체 선정 도서의 19.9%에 해당한다. 이 결과는 대한출판문화협회에

서 발표한 2021년 출판 통계의 번역서 비율인 18.9%보다 1% 높은 비율이다. 

라. 출판사(제작 기관) 구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1항 및 2항에 따르면, ‘출판’이란 저작물 등을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편집․복제하여 간행물(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출판물만 해당한다)

을 발행하는 행위를 말하며, ‘출판사’란 출판을 업(業)으로 하는 인적․물적 시설을 말한다. 흔히 

출판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즉, ‘출판사의 경영자’인 회사)를 출판사라고 지칭한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2021년에 발간한 ‘KPIPA 출판산업 동향(2020년 하반기)’ 내용

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에 등록이 되어 있는 출판사의 수는 총 67,203개이다. 이 가운데 

도서 발행 실적이 있는 출판사는 9,120개로 13.6%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그 중에서 

큰글자책을 출간하는 곳은 더욱 적을 수밖에 없는데, 큰글자책 제작 및 보급을 위한 도서로 선정

이 되면 책 당 3-400권 정도를 제작하기 때문에, 해당 출판사(제작 기관)에서는 수익은커녕 손해

가 나기 때문에 거절을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사업 취지에 공감하여 큰글자책 제작에 참여하고 있는 출판사(제작 기관)가 늘어나고 

있는데, 다음의 <표 10>은 큰글자책 제작 및 보급 선정 도서에 가장 많이 선정된 출판사(제작 

기관)에 대해 분석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제54권 제1호)

- 84 -

선정 책수 출판사(제작 기관)명 큰글자책 제목(선정 연도)

15권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출판부)

새로 시작하는 제3기 인생(2009), 아름다운 노후를 위한 정신건강(2009), 제3기 인생, 

디지털 날개를 달자(2009), 활기찬 노년을 위한 여가활동(2009), 세월과 마음(2009), 

여럿이 함께 숲으로 가는 길(2011), 아름다운 노후를 위한 정신건강(2011), 우리 몸의 

노화(2012), 운명을 읽는 코드 열두 동물(2012), 제3기 인생 운동으로 지키는 건강(2014), 

대한민국 최고의 명의가 들려주는 요통과 디스크(2014), 대한민국 최고의 명의가 들려주

는 위암(2014), 세월을 새긴 글 자서전(2014), 우리 그림 그려볼까요?(2015), 인과 

예: 다산의 논어 해석(2015)

12권 ㈜도서출판 점자

오래 사는 병 당뇨(2009), 나는 늙은 농부에 미치지 못하네(2009), 늙는다는 것 죽는다는 

것(2009), 하룻밤에 읽는 한국사 1-2(2009), 왕의 투쟁 1-2(2009),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2010), 서울을 거닐며 사라져가는 역사를 만나다(2010), 조선의 글쟁이들(2010), 발 

주물러 병 고치기(2012), 어른 노릇 사람 노릇(2012), 조선왕들의 생로병사(2012), 

20년 당뇨 이렇게 극복했다!(2017)

8권 해냄
외면하는 벽(2013), 정글만리 1-3(2014), 인생견문록(2017), 공터에서(2018), 당신이 

옳다(2019), 먼 바다(2022)

7권 종합출판 범우(주)
명상록(2009), 이퇴계의 활인심방(2009), 채근담(2010), 노자 도덕경(2011), 중용 대학

(2012), 장자(2012), 인생의 선용(2012)

6권 북스힐

5070 두뇌 트레이닝을 위한 시니어 수학(2009), 수학은 자유이다(2010), 서교수의 남원 

지리산 이야기(2010), 우리가 보는 마지막 풍경(2010), 길 위에서 만난 공자(2011), 

신문에서 읽은 수학이야기(2011) 

6권 창비
채식주의자(2016), 투명인간(2016), 두근두근 내 인생 1-2(2017),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노래 1-2(2018)

5권 휴
스님의 주례사(2011), 엄마 수업(2012), 열혈청춘(2012), 당신을 만난 건 축복입니다

(2014), 소금(2014) 

5권 문학동네
오직 두 사람(2018), 바깥은 여름(2019), 연필로 쓰기(2020), 여행의 이유(2021), 작별하

지 않는다(2022)

<표 10> 최다 선정 출판사(제작 기관) 분석

<표 10>에 정리한 내용을 살펴보면 2009년부터 2022년까지 14년 동안 큰글자책의 제작 및 보급 

도서로 가장 많이 선정된 출판사(제작 기관)는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출판부)’이었다. 서울대

학교 출판문화원(출판부)의 책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총 15권이 선정되었는데, 대부분 건강 

관련 주제의 책들이다. 다음으로 ‘(주)도서출판 점자’에서 제작한 책은 총 12권이 선정되었는데, 

이곳은 원본을 출간한 출판사가 아니라 시각장애인과 독서장애인들을 위한 대체자료를 개발 및 

보급하는 곳이다. 이어서 ‘해냄’의 책은 총 8권, ‘종합출판 범우(주)’의 책은 7권, ‘북스힐’과 ‘창비’의 

책은 각각 6권, ‘휴’와 ‘문학동네’의 책은 각각 5권이 선정되었다. 이 가운데 ‘북스힐’ 출판사는 ‘수학’ 

분야의 책이, ‘휴’ 출판사는 ‘법륜’ 스님의 책이 주로 선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출판사(제작 기관)들 가운데 선정 책수가 가장 많은 곳과 2022년도에 선정된 두 곳을 대상으로 

큰글자책 제작에 참여하는 이유에 대해 전화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은 

‘공익성을 갖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해냄’은 ‘자사가 출간한 좋은 책을 고령자 및 저시력자들도 

읽기를 바라는 마음에’, ‘문학동네’는 ‘자체 제작은 어렵지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동참하기 위함’

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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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큰글자책 보급 지원 사업에 보조 사업자로 참여

하고 있는 한국도서관협회가 제작 및 보급하고 있는 큰글자책의 현황과 서지적 특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큰글자책 선정 및 제작과 보급을 위한 방안을 제언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

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도서관협회에서 발표한 2009년부터 2022년까지의 큰글자책 

제작도서 목록과 큰글자책 배포 도서관 목록을 바탕으로, 제작 및 보급 현황과 서지적 특성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제작된 큰글자책은 총 290종 301권이었다. 이를 다시 총 사업 

기간인 14년으로 나누면 연평균 종수는 20.7권이고 책수는 21.5권이었으며, 그 중 번역서는 총 

60권으로 전체 선정 도서의 19.9%였다. 

둘째, 큰글자책 제작 및 보급 사업 기간 동안 큰글자책이 배포된 도서관은 총 6,355곳으로, 한 해 

평균 약 454곳이었다.

셋째, 그동안 제작 및 보급되었던 큰글자책 301권을 주제 분야별로 구분한 결과 문학이 119권

(39.5%)으로 가장 많았고, 철학이 53권(17.6%), 사회과학은 42권(14%), 기술과학이 37권(12.3%)

이었다.

넷째, 큰글자책은 단독 저서가 277권, 공동 저서가 24권이었으며, 남성 단독 저자는 232명, 여성 

단독 저자는 45명이었다. 또한 큰글자책 제작 및 보급 도서로 가장 많이 선정된 작가는 법륜으로 

총 6권이었다. 

다섯째, 2009년부터 2022년까지 14년 동안 큰글자책의 제작 및 보급 도서로 가장 많이 선정된 

출판사(제작 기관)는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출판부)’이었다.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출판부)의 

책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총 15권이 선정되었는데, 대부분 건강 관련 주제의 책들이었다.

문화체육관관광부와 한국도서관협회에서 큰글자책 제작 및 보급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고령자나 

저시력자와 같은 독서 소외인들에게도 도서관 이용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총 14년 동안 큰글자책 제작 및 보급 사업을 

진행한 결과 문헌정보학계나 출판계, 나아가 일반인들에게도 큰글자책 제작과 보급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등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럼에도 큰글자책 제작 및 

보급 사업의 높은 성과를 위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측면, 선정의 측면, 제작을 위한 

측면, 안내의 측면에서 각각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는 바이다.

첫째, 큰글자책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2025년경이면 

우리나라도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의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가 된다. 여기에 노안을 

겪고 있는 성인들과 저시력자들의 수까지 더하면, 향후 큰글자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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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아질 것이다. 그러나 큰글자책 선정 및 제작, 보급을 위한 기준은 아직 명확하게 수립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독서 소외인들의 도서관 이용을 통한 정보 획득 기회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큰글자

책 선정과 제작 및 보급을 위한 기준, 예산 확보 및 활용 방안과 같은 정책들이 최우선적으로 

수립될 필요가 있다. 

둘째, 큰글자책으로의 제작 및 보급을 위한 책 선정 시 주제별 적정 분배가 필요하다. 한국도서관

협회가 그동안 제작 및 보급한 큰글자책은 ‘문학’과 ‘철학’, ‘사회과학’, ‘기술과학’이 전체의 83.4%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고령자 및 저시력자들의 다양한 주제 분야에 대한 독서 기회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미 보급된 큰글자책의 대출 통계와 주 이용 대상들의 요구 

분석, 출판 통계를 분석해 주제별 적정 비율을 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큰글자책 제작에 필요한 항목들을 지침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지침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면서 통일성도 기할 수 있는 규정이다. 따라서 미국시각장애인협의회 등 외국 유관 기관들이 

제시한 항목들을 참고하고 국내 도서관 및 출판사(제작 기관)의 여건도 감안하여 큰글자책 제작을 

위한 적정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제작 및 보급된 큰글자책의 이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반도서와 다른 서지사항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 큰글자책은 주 대상 독자층이 고령자와 저시력자이기 때문에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판형과 글꼴의 크기, 글꼴의 스타일, 행 간격 등 여러 측면들을 고려한다. 또한 휴대가 간편

하도록 무게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큰글자책을 안내하는 목록의 서지사항에는 ‘주제 

구분(부문, 분야)’, ‘서명’, ‘저자’, ‘역자’, ‘출판사’, ‘출판년도(발행연도, 출판일)’, ‘쪽수(페이지)’, 

‘가격’, ‘ISBN’과 같은 일반적 서지사항에 ‘판형’, ‘글꼴의 크기’, ‘무게’ 등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큰글자책 제작 및 보급 현황과 서지적 특성을 분석한 첫 번째 연구이다. 그런데 목록을 

바탕으로 서지적 특성 중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한 분석을 실행한 정도에 그쳤기 때문에, 향후 도서

관에 보급된 큰글자책이 어느 정도 활용이 되고 있는지, 그 책들이 이용자들에게 어떤 측면에서의 

가치가 있는지, 나아가 출판계와 협력을 할 수 있는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에 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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